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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린다. 

올해 고양시 지역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인문학 

프로그램은 한국 문학사, 신화, 서양미술 등을 

배우는 프로그램부터 글쓰기, 전문가 강연까지 

한층 풍성해졌다. 시민의 삶 곳곳에 피어날 

인문학의 향기를 따라가 보자. 

자료. 고양시 도서관센터

생각이 쑥쑥! 한눈에 쏙쏙!

함께하는 
인문학 여행

나를 위한 글쓰기와 북스타트 부모교육

삼송도서관 은 지난해 시민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

던 ‘나를 위한 글쓰기’ 프로그램을 올해 시즌2로 이어

간다. 지난해 프로그램의 노하우를 녹여낸 ‘나를 위한 

글쓰기 2’에서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, 내가 중심

이 되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

제공한다.

유아동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호응이 높은 삼송도서관

에서는 북스타트 부모교육이 시작된다. 총 4강으로 이

뤄지는 교육은 그림책뿐 아니라 유아 뇌 발달 등 육아 

및 책 읽기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. 

한층 수준 높은 인문학 여행

주엽어린이도서관 은 김흥식 그림책 작가를 상주작가

로 선정하고, 오는 9월까지 고양시민과 작가가 직접 소

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. 김 작가는 도서관에 상

주하면서 문학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. 

아람누리도서관 에서는 한국 문학사의 시간적 흐름에 

따라 총 15회의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진다. ‘시험 없는 

한국 문학 수업’ 프로그램의 첫 번째 순서는 고전 서사

와 시가를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롭게 소개하는 강

연이다. 한국 문학사에 중요한 발자국을 남긴 현대문학 

작품을 깊이 읽는 강연, 최근 주요 문학상 수상 작품집

을 탐구하며 한국 문학의 오늘을 살펴보는 강연까지 이

어진다. 

삼송도서관 은 신화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며 삶의 지

혜를 찾는 ‘2022 도서관 지혜학교, 신화 속 삶의 지혜’ 

프로그램을 운영한다. 도서관 지혜학교는 신중년 세대

의 주체적인 인문 활동을 지원하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

일상에서 인문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. 

쉽고 가깝게 만나는 인문학 길잡이

대화도서관 은 ‘우리는 여전히 고전을 사랑한다’ 프로

그램을 총 16회에 걸쳐 운영한다. 고전문학과 친해지

고 싶으면서도 어떤 책을, 어떻게 읽어야 할지 막막했

던 시민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프로그램으로, 소설·경

제·과학 분야를 망라한 고전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완

독할 수 있다. 

서양미술과 그림책을 사랑한다면 백석도서관 의 프로

그램을 주목해볼 만하다. ‘그림 인문산책, 서양미술사

와 그림책의 숲에서 그림을 보다’를 주제로 모네, 세잔, 

고흐 등 유명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미술사의 주요 

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. 또 모리스 센닥, 존 버닝

햄, 앤서니 브라운 등 그림책을 분석하며 그림에 대한 

안목을 기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. 미술 전시회 관람 

기회도 함께 제공되어 눈으로 직접 보며 미술과 한층 

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※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모집 완료

※ �기타 모집공고 및 프로그램 참여 신청 등  

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 

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.

‘고양시 도서관센터’ 

홈페이지 바로 가기

위치	 일산서구 주엽로 104

휴관	 매월 두 번째,  

	 네 번째 월요일

문의	 ☎ 031-8075-9168

주엽어린이도서관

위치	 일산서구 일산로 689

휴관	 매월 첫 번째,  

	 세 번째 월요일

문의	 ☎ 031-8075-9130

대화도서관

위치	 덕양구 덕수천1로 73

휴관	 매월 첫 번째, 

	 세 번째 월요일

문의	 ☎ 031-8075-9360

삼송도서관

위치	 일산동구 중앙로 1286

휴관	 매월 첫 번째,  

	 세 번째 월요일

문의	 ☎ 031-8075-9038

아람누리도서관

위치	 일산동구 일산로 118

휴관	 매월 첫 번째,  

	 세 번째 월요일

문의	 ☎ 031-8075-9090

백석도서관

고양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

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

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

시간을 마련했습니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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